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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나라 간척지 계획면적은 135,100ha이다. 간척지에서 벼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밭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작물의 환

경 적응성 검토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간척지에서 봄감자의 생육시기별 가뭄영향에 의한 피해 양상 구명과 생산성을 평

가하여 봄감자 안정재배를 위한 물관리 중요시점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강우 등의 외부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온실에서 포트재배(1/2000a)시험을 추진하였다. 시험품종은 수미이었고, 시비는 

표준재배법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가뭄 처리 생육 시기는 영양생장기, 괴경형성기, 괴경비대기 등 3개 시기이었고, 각 시기별

로 10일간 단수하여 가뭄을 유도하였다. 생육시기별 단수처리 5, 10일차에 생육조사를 하여, 시기별 피해평가를 하였다. 또한 

단수처리 후 정상관개를 하여 수확기 괴경중 조사를 하여 회복성을 평가하였다.

[결과 및 고찰]

봄감자의 생육시기별 물 소모량은 괴경비대기>괴경형성기>영양생장기 순이었다. 생육기 동안 토양 EC는 물소모량이 많은 

괴경형성기에 증가하였고, 토양pH는 생육기간동안 변동이 적었다. 생육시기별 가뭄 영향 생육조사결과 괴경중(생체)은 정상

관수 대비하여 영양생장기에는 74%, 괴경형성기에는 52%, 괴경비대기에는 31% 감소하였다. 시기별 가뭄 처리 후 재관수하

여 생육의 회복성을 검정한 결과, 전생육기 정상관수 시험구의 괴경중 대비하여 영양생장기와 괴경형성기는 66%, 괴경형성

기는 45% 생산성을 보여, 영양생장기 가뭄피해는 재관수에 의해서 회복성을 갖지만, 괴경형성기와 괴경비대기는 가뭄 후 재

관수에 의한 회복성이 낮아, 간척지 감자 재배시 집중 물관리 시점으로 판단되었다. 가뭄에 의하여 지상부와 괴경의 무기성분 

함량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Ca은 정상관수 대비하여 가뭄 영향을 받았을 때 지상부와 괴경에서 모두 증가하였고, 칼륨은 정상

관수 대비하여 줄기에서 함량이 높았고, 괴경은 차이가 없었다. 마그네슘은 줄기와 잎에서 모두 높았고, 괴경의 함량변화는 

없었다. 나트륨 함량은 괴경형성기에는 지상부가 높고, 괴경은 유사하였으나, 괴경비대기에는 줄기, 잎, 괴경 모두 정상생육

보다 함량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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